
■ 비료관리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21. 8. 10.>

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위해성검사의 기준

가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(이하 "위해성검사기

관"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위해성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

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함유량 또는 함유비

율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른 위해성검사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검사기기의

오작동 등으로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

있다.

다. 나목 단서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검사로 측정한 검사결과를 위해

성검사의 측정결과로 한다.

라. 위해성검사기관은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위해성검사의 결과 해당 비료와 그 원

료가 별표 1에서 정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합격증명서를

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. 위해성검사의 방법

가. 위해성검사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위해성검사

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비료와 그 원료의 보관장소에 출입

하여 비료와 그 원료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.

나. 위해성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비료와 그 원료의 시료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

해당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(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 보

관장소에 대한 출입목적, 출입일시 등이 기재된 출입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다. 위해성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

여 고시하는 이화학적 검사, 미생물학적 검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성검사를 실시

할 수 있다.

라. 그 밖에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

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